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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15개 부처·청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등 
국가R&D사업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한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 수집율이 저조함에 따라 당해연도 과제정
보에 대한 서비스가 다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국가R&D정보 수집체계에 대한 현
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간 수집율 제고를 위한 정보연계확대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시간 연계체계 확대 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논의한다.     
 

1. 서  론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연구개발의 기획에

서 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축되었다[1].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TIS는 국가R&D를 수행하고 있는 부

처·청과의 연계(340개 표준항목)를 통해 과제, 인력, 장

비·기자재, 성과 등 국가R&D사업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

한다[1,2]. 

 

(그림 1) NTIS 서비스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15개 부처․청과의 실시간 정보연계체계

에 대한 개선 및 이슈사항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이를 바탕으로 NTIS 정보연계체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R&D정보의 실시간 수집율 

제고와 국가R&D정보 수집체계 측면에서 제안한 방법의 

기대효과를 논의한다. 

2. 국가R&D정보 수집체계 구축현황 분석 

  NTIS는 국가R&D정보의 실시간 수집(과제협약 시점에 

정보수집 및 정보변경 시 주기적 갱신)을 위하여 각 부

처별 대표전문기관이 부처 소관 R&D정보를 총괄 관리하

고, 이를 NTIS와 연계토록 하고 있다[3,4]. 현재 NTIS
는 15개 부처․청 대표전문기관과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

축하였다. 따라서 과제협약 시기에 각 부처(대표전문기

관)에 입력된 과제정보는 연계체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NTIS에 수집될 수 있다. 
  2장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국가R&D정보 수집체계를 

살펴보고, 개선 및 이슈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1 국가R&D표준정보 측면에서의 현황 분석

  국가R&D표준정보는 범부처 국가R&D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연계 및 공동활용 대상이 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국가R&D 현황파

악, 종합조정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R&D정보 표

준을 확정하고[5], 정책적 수요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

하여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6]. 현재 범부처 국가R&D
표준정보 340개는 ① 각 부처(대표전문기관)로부터 수

집  247개, ② 성과물전담기관 등 연계 61개, ③ NTIS
자체관리 32개로 구성된다. 이를 정보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과제 93개, 성과 128개, 
인력 52개, 장비 6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특히 과제/성
과/인력/장비 정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과제에서 인력 및 성과, 인력에서 과제 및 성과, 과제와 

장비 등 정보간 상호 연계된 정보가 NTIS를 통해 서비

스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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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개수 서비스 내용

과제 93개
R&D과제검색, 유사과제검색, 제재정보조회, 

조사분석통계

성과 128개 성과통계, 성과검색, 성과물현황 

인력 52개 참여인력정보, 평가위원 후보추천

장비 67개
범부처공동활용장비, 장비전문가, 장비예산

중복심의, 사이버멘토링

(표 1) 정보유형별 

  그러나 각 부처별 정보화 수준이 상이하여 340개 표

준항목 중 대표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집 대상인 247개 항

목에 대해 평균 180여개 항목이 NTIS와 실시간 연계되

어 있다. 특히 연계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충실

하게 채워져서 수집되는 정보항목은 평균 100여개 정도

이다. 이로 인해 년 1회 실시되는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

시기에는 NTIS 연계를 통해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에 대

한 보완 입력이 많이 요구된다. 이것은 사업담당자 및 

연구책임자가 데이터를 다시 보완 입력토록 하게 됨으로

써 데이터 입력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의 경우 저품질의 데이터가 NTIS
를 통해서 서비스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품질 NTIS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 정보화 수준 제고를 지속

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2 실시간 정보연계체계 측면에서의 현황 분석

  NTIS 정보수집체계는 각 부처별 대표전문기관이 부처 

소관 R&D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이를 NTIS와 연계토록 

하고 있다. 현재 15개 부처․청 대표전문기관(국가R&D의 

90%이상을 차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과제협약 

시기에 각 부처(대표전문기관)에 입력된 과제정보는 연

계체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NTIS에 수집된다. 
  표 2는 현재까지 NTIS와 연계된 대표전문기관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부처 대표전문기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산림청

기상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표 2) NTIS와 연계된 15개 부처․청 대표전문기관

  15개 부처․청 대표전문기관과는 NTIS 연계서버를 이

용하여 양방향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다. (그림 2)는 

연계서버를 활용하여 각 부처별(기관별) R&D관리시스템

과 NTIS간에 실시간 연계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특

히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는 NTIS 식별체계를 통해 정

보간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처리되고, NTIS를 

통해서 서비스된다.    

(그림 2) 연계서버를 통한 NTIS 정보연계 구조 

  그러나 NTIS는 현재 15개 부처․청 하고만 연계되어 

있으므로 15개 부처․청 이외의 국가R&D정보는 년 1회 

실시되는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 시기에만 수집된다. 15
개 부처․청 대표전문기관이 소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이

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15개 부처․청 소관 사업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 수집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R&D를 수

행하는 전 부처로의 정보연계확대 및 15개 부처․청 소관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R&D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2.3 국가R&D 조사․분석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현황 분석 

  국가R&D표준정보 340개 항목은 조사․분석 데이터 항

목(93개)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NTIS 수집체계를 

통해서 국가R&D 조사․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 (그림 3)은 NTIS 수집체계를 통한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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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대표전문기관 R&D관

리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과제, 성과정보는 NTIS 정보연

계체계에 따라 수집된다. 이것은 조사․분석 시기에 국가

R&D표준정보관리서비스(NTIS-SIMS)를 통해 상시 수

집된 정보의 확인, 자료보완, 성과증빙자료 제출, 입력데

이터 최종확인 등을 거쳐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이 이루

어진다[7]. 
  그러나 (그림 3)의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체계는 15개 

부처․청에 한해 처리되는 프로세스로, 15개 부처․청을 제

외한 부처는 년 1회 실시되는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 시

기에 NTIS-SIMS를 통해 데이터 입력처리가 이루어진

다. 또한 15개 부처․청 정보연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저하(데이터항목 누락, 데이터값 오류 등)로 조사․
분석 시기에 데이터 보완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었다. 그

러므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가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 

시기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정보연계 확대 및 개선 방안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보연계 확

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실시간 정보 수집율 

제고 및 국가R&D정보 수집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제안한 

방법의 기대효과를 논의한다. 

3.1 15개 부처․청의 국가R&D정보연계 확대 

  NTIS와 실시간 연계체계가 구축된 15개 부처․청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전문기관과 소관 전문기관간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소관 전문기관 R&D정보는 

NTIS-SIMS를 통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수집체계를 확

대한다. (그림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5개 부처․청의 

R&D정보는 해당 부처의 대표전문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NTIS-SIMS를 통해서 관리대상 사

업별로 구분하여 상시 수집될 수 있다.  

(그림 4) 15개 부처․청 정보연계확대 개념도 

   (그림 4)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R&D정보 수집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관 부처 사업, 대표전문기관 관리 및 연계 사업 :
     각 부처 대표전문기관에서 관리 및 연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R&D정보는 기 구축된 연계체계를 통

해서 상시 수집될 수 있다. 
  ② 소관 부처 사업, 소관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 :
     부처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전문기관 소

관 전문기관간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전문

기관에서만 관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통해 R&D정보가 상시 수

집될 수 없으므로, NTIS-SIMS를 통한 상시 입력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안한 방법과 같이 15개 부처․청에 대한 정보연계체

계를 확대함에 따라, 현재까지 각 부처 대표전문기관에

서만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R&D정보 수집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즉, 각 부처 대표전문기관의 정보화 수준 

제고 및 소관기관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R&D 정보의 실시간 수집율을 제고할 수 있다. 

3.2 연계대상 부처 확대 

  국가R&D정보 상시 수집체계를 국가R&D를 수행하는 

전 부처로 확대함에 따라, 15개 부처․청 이외에도 행정안

전부, 경찰청 등의 국가R&D 정보를 과제협약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5개 부처․청 

연계방식과는 달리 NTIS-SIMS를 이용하여 국가R&D 
표준정보의 수집을 지원하고자 한다. (표 3)은 2008년도 

부처별 R&D현황을 조사․분석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약 1,500건의 과제정보도 상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부처 예산(억원) 사업수(건) 과제수(건)

교 과 부 34,970 130 16,393

지 경 부 35,927 119 7,395

방 사 청 14,322 4 281

국 토 부 4,730 32 307

중 기 청 4,276 6 6,349

농 진 청 3,935 42 1,817

복 지 부 2,265 17 1,152

농식품부 1,827 15 763

환 경 부 1,840 29 708

산 림 청 672 3 89

식 약 청 616 9 523

기 상 청 472 8 126

문 화 부 169 7 79

문화재청 386 16 69

방 재 청 162 6 79

행 안 부 23 5 41

국 방 부 241 2 45

총 리 실 2,938 24 1,154

기타 165 13 175

계 109,936 487 37,545

(표 3) 국가R&D 부처현황 (‘08년 현황, 조사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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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대상 부처 확대에 따라 국가R&D정보의 실시간 수

집체계가 전 부처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R&D
정보를 NTIS를 통해서 실시간 분석하고, 기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3.3 정보연계항목 확대 

  부처별 정보화 수준 제고와 더불어, NTIS 연계항목 

과 실제 데이터 수집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2009년도 15개 부처․청과의 정보연계 항

목과 2010년도 부처별 정보연계항목 확대 계획을 나타

낸 것이다. 즉 정보연계항목이 2009년도 평균 180개 항

목에서 2010년도에는 평균 200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있

다. 물론 정보연계항목과 더불어 해당 항목에 대한 데이

터가 실제로 관리되고 수집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처 대표전문기관 ‘09 ‘1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153 153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7 247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6 190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87 18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47 247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47 24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5 95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3 24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247 247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83 24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47 247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186 192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47 24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131 165

산림청 산림청 184 184

기상청 기상청 82 132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235 247

(표 4) NTIS와 연계된 15개 부처․청 대표전문기관

  정보연계 및 실제 데이터 수집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

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년 1회 실시되는 조사․분석 데이터 입

력 시기에는 상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

다. 즉, 조사․분석 데이터 입력 시 사업담당자/연구책임자

의 데이터 입력 보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R&D정보의 수집체계가 NTIS를 통해서 

일원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15개 부처․청과의 실시간 정보연계체계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NTIS 정보연계체계

의 확대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TIS 
정보연계체계 확대 및 개선방안을 ① 15개 부처․청의 국가

R&D정보연계 확대,  ② 연계대상 부처 확대, ③ 정보연

계항목 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

R&D정보의 실시간 수집율 제고와 국가R&D정보 수집체계 

측면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방법별로 그 기대효과를 논의하

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추진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NTIS 정보연계

체계 정착을 위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정보연계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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